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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부’ 가 사용된 문맥을 조사해 보면 윗사람이 아닌 사람이 상대가 되는 경우 

에 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조실록”에 따르면 여러 임금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양반들에게 종이를 

아껴 쓸 것을 당부했다(셔정법 외. ‘숨어사는 외툴박이 n. 

느
 」

그
 

팔지 말 것’파 “돌 하나 

하나도상함이 없게 할 

홍씨에게 음악을 

이들 예 외에도 ‘당부’ 가 사용되는 문맥은 당부를 받는 대상이 아랫사람이거나 적어도 

대퉁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지놨 않아표 당부’ 씩 이러한 쓰임에서 어긋나는 

도 있습니다. 

예들 

또 형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랍을 쓰는 일입니다(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그래 그는 경호가 자기를 의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차마 경호의 비밀올 폭로해 주 

지 못했다. 그는 모친한태도 경호에게는 그 말을 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하였던 것 

이다(이기영고향"). 

그렇지만 이 예를 윗사람에게도 ‘당부’ 를 쓸 수 있는 근거로 삼자니 망셜이게 됩니다. 

형이나 모친이 대풍한 관계쩨 있잔 λ}람이거나 아랫사람은 아니지만 쳐서윷 갓추어서 말 

을 해야 할 청도무- 어려잖 생대 아닌 것으로 보면 부탁을 

그렇다면 윗사합이싹 해도 천앓감어 있는 샤람에게는 쓸 수 

입니다. 

혼하지는 않지딴 쑤쭈까 짱싼에꺼| 쓴 편지 형식의 글에서 쟁부’와 ‘E펙 1다’ R짧 말이 

함께쓰인 될 수 있는 예입니다. 

주부로서 꼭 당부 드라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올해에는 물가 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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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써 주섭사는 것입니다(여원 ’F견 1월호). 

‘드라다. 라는 말은 윗사랍을 대상으로 행동할 때 샤용하는 말이므로 .당부 .와 ’드라다· 

가 함쩨 쓰였다는 것 자체가 윗샤람에게도 ‘당부·를 쓸 수도 었다는 것율 보여 주는 것 

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당부·는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부· 라는 말이 주는 어강 때문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개화기 이전의 글에서 사용된 당부.의 문맥이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당부. 의 이러한 쓰임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예외로 보았던 

문맥과 비슷한 문맥에서 당부’가 쓰인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도 같습니다. 

부인이 혈 일 업셔 핵룡올 바리고 갈선 달녁여 왈 이 실과를 먹고 안첫스라 하니 

찌룡이 울며 한가지로 가자 *거 놀 쳐선 죠혼 말노 달녁고 부인과 다라날 찍 거 

릅마다 도라보니 회룡이 부모를 부르며 슈히 오라 당부후는지라(“금방울전") 

이에 비해 .부탁·에는 .당부·와 같은 체약이 없거나 훨씬 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윗사 

랍에게 샤용하거나 ‘드리다·와 함껴 샤용한 문맥을 찾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부친에게 부탁하여 셋방을 얻어 주고 생활비까지 대준 것도 역시 그런 정신에서 

였다(황순원， ‘움직 이는 성"). 

다시 말씀드리면， 본관의 방이 붙기 이전까지 나간 것은 조정의 방침이니 죄를 

묻지 못하겠지만， 그 이후로 나가면 새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 분틀째 찰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첨 거듭 부탁 드립니다(송기숙. ‘녹두장군.). 

특히 세 분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온 여기에 꾀신하시고 계시다가 뒷날 국군 선 

발대가 오면 어려운 저회 입장율 좀 변호해 주십샤는 것입니다(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 

선생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다면 제 대신 선생님이 그 분올 한 번 만나 

달라는 거예요(이병주. 행복어 사전). (조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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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특성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노란 보퉁이률 틀고 있다는 사실이라면 그 ‘노란 보퉁이’ 가 그 사람을 대표 

있겠습니다. 축 위씩 용장들은 전체룹 꾸성하고 있는 것씩 일$않써 전체를 표현 

수법을 

나타내고 우 먼쩨 찰장은 분리쩍싹 잉t: 일부를 나타내같 것이 다릅니다. 앓 

의 것을 제유(提鷹. synecdoche)라고 하고， 뒤의 것을 환유 (換뺨. Metonymy)라고 부릅 

니다. 

해당하는 

려키는 경우자 

해당하는 예딴 

‘왕눈이. 

@ 그는 박경리를 읽기 좋아한다. 

이뿐이’ 풍 

경우들이 

@ 파리는 이번 시즌에 더 긴 스커트를 소개하고 있다. 

청짜대는 이 사썼에 해 침묵을 

없는 주었다. 

위회 집장들은 엄책혔 의η}에서 일탈된 문창입니다‘ @찍 ‘박경리’는 

경리가 쓴 책’ 이 생략된 표현이고.@의 ‘파리’ 는 ‘파리의 패션계’ 의 생략 표현입니다. 

@에서는 청와대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떠오릅니다.@도 역시 낌환기가 그린 그렴을 

거실에 걸었다 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만 생산품과 생산자의 관계를 생략 표현으로 나타 

뺏1서 ‘와’는 ‘오자와까 지휘하는 교향악단.쐐 생짝 현입니다. 

오자와의 싼제는 지휘자와 지휘 뺏는 싹단의 관계이찢 환유적 인접 

7j 심압하게 되는 것닙녁다. 01와 같이 갱삽생산물’의 관계나 생삼지-생산물’위 

관계. 기관에 대한 장소.의 관계， ‘회사와 회사 제품’과의 관계. 지휘자와 지휘되는 

대상.과의 관계 둥이 인접성의 원리로 묶여서 비유적 표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쓸 수 있는 수샤적 현으로 정확한 

것입니다안， 보다 세련되고 

것은 사생엽니다(김옥춘) 


